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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9 일 금요일 오후, 가자의 라알리아 가족은 해변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4 시 57 분에서 5 시 10 분 사이 폭탄 하나가 터졌습니다. 이제 막 10 대에 접어든 예쁜 딸 

호다를 남겨둔 채 7 명의 가족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한 아랍 리포터는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그 곳에서 죽은 가족들의 시체를 붙잡고 충격 속에 절규하고 있는 호다의 사진들을 

촬영했습니다. 폭발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인 것으로 즉각 추정되었습니다. 

호다의 사진들은 알 자지라 TV 방송을 통해 전 아랍 지역에 계속해서 방영되었습니다.  

이 폭발에 대한 이스라엘 측 최초의 반응은 자신들의 공격과 연관 지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아미르 페레츠는 퇴역 장군 요씨 펠레드의 지도 하에 제 3 자 수사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가자를 목표로 하는 공격은 

자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전면적인 보복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라알리아 가족의 참사가 있은 후 

4 일 동안 80 발이 넘는 카쌈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쏘았으며, 대부분은 스데로트 마을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곳 주민들과 학생들은, 공교롭게도 스데로트에 살고 있는 페레츠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3 일 화요일 아침, 이스라엘 정보부는 ‘이슬람 성전 기구’에서 일하는 3 명이 탄 

팔레스타인 측 차량이 이스라엘에 쏠 ‘그라드’ 미사일을 싣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라드는 굉장히 강력한 미사일로, 그에 비하면 카쌈은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데로트에 발사되어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11 시 40 분, 이스라엘 공군이 그 차량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여 세 명의 테러리스트가 

죽었습니다. 허나 그라드 미사일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60 초 후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차량을 목표로 또 한 발을 쐈습니다. 하지만 그 60 초 동안 팔레스타인 차량이 공격을 당한 

고속도로 건너편에 사는 무그라비 가족은 무슨 일인지 살피러 뛰어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의 많은 구경꾼들이 차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 중 8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라알리아 가족의 사건 수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발사된 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사 5 분 후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부상을 입어 

이스라엘 병원에서 치료 중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 한 명이 그 파편의 금속이 이스라엘 

미사일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이미 세계 언론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위기는 이스라엘이 자국민을 살해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발사에도 불구, 그라드 미사일은 아무 탈없이 수거되어 

‘성전 기구’ 일군들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다음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1. 이스라엘 군은 미사일 발사 및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활동에 관여한 자에게 

즉각 공격을 가한다.  

2. 공무 중에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3. 이스라엘은 무장 대립 중에 무죄하게 사상을 입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한다.  

4. 이스라엘은 언제든 팔레스타인이 테러 공격을 중단할 의사를 보일 때 평화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5. 이스라엘 국방성은 부상을 입거나 재산의 손실을 입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법적 

보상에 대한 항소에 열려 있다.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비극의 결과였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통근 기차가 하데라 부근 

베이트 조슈아 환승역 철로에 서있던 소형 트럭을 받아 탈선하여 5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세계를 놓고 볼 때 참으로 자그마한 이 분쟁의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모든 시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혼들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하마스의 

영향으로 사역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만 있다고 합니다.  

 

번역: 고병현 


